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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 당진지사, 도비도 단지 환경정화·무

단야영 근절 활동
 오동연 기자  승인 2026.06.17 11:01

무단야영·장기방치 텐트와 캠핑카 자진 철거 유도

▲ 농어촌공사 당진지사, 시청, 경찰서, 소방서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도비도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. <제

공 농어촌공사 당진지사>

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(지사장 주은규)는 지난 15일 당진시청, 당진경찰서, 당진소방서와 함께 도비도 단

지 내 환경정화 활동과 무단 야영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을 했다.

이번 활동은 도비도 단지 내 무단 야영과 장기 점유로 인한 환경 훼손, 화재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주민

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.

참여기관들은 단지 내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무단 설치된 텐트와 캠핑카에 대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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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철거 안내를 했다.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예정 구역과 안전관리 필요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

안내문을 부착했다.

당진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, 이후에도 무단점유가 지속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

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. 당진 오동연 기자 viseo@dynew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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